
국기의 의미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일체감 및 결속력을 다지

는 도구이기도 하다. 정상회담이나 국가 간 주요의장 행사 시 국기가 사용되

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기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함

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한다. 좌석 배치 시 경우에 따라 상석

(호스트의 오른쪽)을 양보하기도 하지만 국기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그대로 배치해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는 것도 오래된 국가 간 관행이다.

일본처럼 단순하게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원을 그리는 국가나 미국처럼 건

국 초기 13개 주 및 현재 주의 수인 50개의 별을 표기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의 국기만큼 음과 양, 건곤이감 등 깊은 동양의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따라서 그만큼 국기 그리기가 쉽지 않으며 외국인의 입

장에서 한국 국기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달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거꾸로 하면 폴란드 국기가 되는 등 타국 국기의 경우에

도 혼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기는 그 나라의 상징인 만큼 국기

를 잘못 게양하는 것은 큰 국가적 결례가 됨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국기법 법률 제8272호, 2007.1.26 제정]

■ 제17조 (국기의 게양위치)  

· 국기는 정면에서 보아 중앙 또는 왼쪽에 위치하도록 설치.

·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할 때, 기의 수가 

    ①홀수인 경우,

       국기는 가장 윗자리인 중앙에 게양 

    ②짝수인 경우,

       왼쪽 첫 번째에 게양

■ 제18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 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

·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를 따르되, 기의 수가      

    ①홀수인 경우,

       국기를 마주보고 국기를 중심으로 가까운 왼쪽, 오른쪽 순으로 게양 

    ②짝수인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게양

· 교차 게양의 경우, 왼쪽에 태극기가 오도록 하고(깃대 윗부분부터 건곤이감

이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 위치.

남재철의 의전 노하우

국기 이야기

◀ 인도네시아 국기 

▲ ②짝수인 경우

▲ ②짝수인 경우

폴란드 국기 ▶

▲ ①홀수인 경우

▲ ①홀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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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국기와 국제연합기의 게양방법) 

· 왼쪽에 국제 연합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

·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 국제연합, 국기, 외국기 순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시 알파벳순서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거해 게양한다.

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경우, 다음 개최지에 우선순위

- 2007년 3월 회의에서는 일본이 다음 개최지인 것을 감안, 일·한·중 순으로 

게양했음.

국기제작 및 게양 시 주의사항

■ 금술 및 깃봉

· 태극기와 금술을 달지 아니하는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에는 상대국가의 관례를 존중해 

금술 없는 태극기 사용하기도 하

며 태극기는 무궁화 봉우리 모양

의 깃봉을 사용하지만 외국기의 

경우 통상 창촉 모양의 깃봉을 

사용한다.

■ 깃 면 

· 깃면의 가로와 세로 정비율은 

3:2이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

우 외국기의 비율에 맞춰 조절

·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이괘가 왼쪽위로 오도록 하고 깃 면의 횡

부분을 필요한 만큼 늘여서 게양

■ 차량기 

· 국내행사와 해외순방행사 모두 차량의 오른쪽에만 부착

· 양국 정상이 동승할 경우, 양국기를 부착(우리 측 오른쪽, 상대 측 왼쪽)

· 일부 국가는 국기와 함께 또는 국기 대신 대통령기 혹은 국왕기 부착

■ 의장기의 바른 게양

· 태극 문양 위 붉은 부분이 오른편에 위치해 제대로 드러나도록 의장기 정돈

교차국기 위치

대표자 앞에 국기를 놓는 의미는 상대 국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다. 15도 

기울기로 교차해 놓을 경우, 깃면은 상대국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되, 깃대 

바닥은 자국의 대표 자리에 놓는다. 즉, 기를 똑바로 세우게 되면 해당 대표자 

앞에 해당 국기가 놓이게 된 것을 알게 된다.

탁상용 세움기를 놓을 때는 반드시 해당국의 국기는 해당국의 대표자 앞에 놓

아야 한다. 국가와 국가 대표자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국기를 서로 바꿔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차 국기와 착각한 것으로 대단히 큰 잘못이다.

남재철

(주)아이앤비컨설팅 대표/대림대 교수

남재철 대표는 20년 간 국내 최고 품격을 자랑하는 호스피탤

리티 서비스업에서 경험한 VIP 환대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

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공공

기관 기업체 대상으로 행사 및 VIP 의전서비스 전문 대한민국 

1호 강사로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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